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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정보사 블랙요원, C4 폭약 등 무기 반납하지 않아… 

북풍조작 목적 공군 기지 공격 우려

- 탄핵안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경우, 청주 공군기지 공격해 북풍조작 정황

- 민주당 진상조사단, “어떠한 경거망동 결코 용납되지 않아… 내란 가담 말고 즉

시 임무해제 명하라!”

더불어민주당 윤석열내란 진상조사단(단장 :추미애)은 24일 전체회의에서 제보받은 

심각한 내란작전 정황을 밝혔다. 제보에 따르면 11월 중순 무기를 반출했던 정보사 

소속 블랙요원들이 아직까지 임무 해제 명령을 받지 않고, 반출한 무기의 회수도 제

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더 큰 문제는 이들이 탄핵안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때 충북 청주 공군내수기지(제17

전투비행단)에 폭탄투척 등으로 소요사태를 일으켜 북풍조작을 기도한 것으로 의심

된다는 점이다. 해당 기지는 대한민국의 핵심 방위 자산인 F-35A 전투기가 배치된 

전략적 요충지로, 국가 안보에 치명적인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곳이다.

추가로 블랙요원팀은 각 팀별로 무기가 지급되었고, 현재 성주 사드(THAAD) 기지 등

에도 유사한 계획이 있다는 제보도 포함되어 있다. 한 팀의 규모는 다섯 명에서 열 

명 정도로 추정되며, 팀별로 지역에 따라 활동하고 있다고 한다. 청주 지역에는 다섯 

명에서 열 명의 요원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며, 이들 중 일부는 C4 폭약과 권총, 탄창 

다섯 개를 소지하고 있다고 제보되었다.



- 2 -

특히, 이들 블랙요원은 직속 상관의 지시만을 따르고 있으며, 조직 내부에서 배신자

로 낙인찍히면 자신들에게도 위험이 가해질 것을 두려워하는 상황이라고 전해졌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윤석열내란 진상조사단은 오늘 전체회의에서 이 사안을 공식적으

로 언급했다. 윤석열내란 진상조사단은 “어떠한 경거망동도 결코 용납되지 않을 것이

다”, “공군기지를 공격하거나 소요사태를 일으키려는 모든 행위는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훼손하고 국민의 안전과 국익을 위협하는 명백한 내란 행위이다”고 밝혔다.

또한, “윤석열 내란 세력이 불법계엄으로 군정문란을 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

은 냉정하게 반응하고 있고, 미국도 군 병력 이동을 정찰비행으로 관찰하는 등 민주

적 절차로 대한민국의 내란이 수습되기를 기대하고 있다”면서 “윤석열 내란일당의 

추가적 북풍조작은 우리 국민도 속아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며, “불법 명령을 받은 

요원들은 작전을 즉각 중단하고 무기를 반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윤석열내란 진상조사단은 국방부 차관에게 정보사 블랙요원들의 

무기 반출 및 반납 여부에 대한 자료와 후속대응을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끝.

※ 윤석열내란 진상조사단 추미애 단장, 박범계·서영교 부단장, 이소영·박선원 간사, 
강유정 대변인, 부승찬·양부남·이건태·이상식·김태성·신현성·노승일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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